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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working environment related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among 

dental hygienists.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32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dental clinics and general hospitals in Daegu. The data has collected through 

the self-questionnaire survey from July 9th 2012 to July 31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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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1.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were 85.3% in shoulder(right), 

81.9% in neck, 74.6% in shoulder(left), 65.5% in wrist(right), 56.5% in lower 

leg(right). 2. Pain frequency of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were the 

highest 24.7% in neck. Seeing the severity pain was the highest 9.0% in foot(left). 

The investigation of work interference related to substantially pain showed 

the highest 18.5% in wrist(right). 3.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correlated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marital status, regular 

exercise and medical check-up(p<.05). 4.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correlated with working environments such as working career, the night 

treatment, the average daily number of patients handled, the average daily 

standing work hours, the regular rest, the major job in work place and physical 

burden(p<.05).  

Conclusions : The education or program on wrong working habits and bad 

postures of dental hygienists is needed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

Keyword : dental hygienists,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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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 의료분야는 나날이 대형화,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으며, 다양한 근무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요구

하고 있고,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는 복잡하고 다양화된 근

무형태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를 일으키기도 한다1)
. 특히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근무환

경 및 진료자세의 특성상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

하기 쉬우며,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MSDs)이란 반복 작업과 부적합한 작업자세, 강

한 노동 강도, 과도한 힘, 불충분한 휴식, 추운 작업환경, 진

동, 장시간의 작업, 장비의 결함,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

이 원인이 되어 목, 어깨, 팔꿈치, 손가락, 허리 등 주로 관

절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결국에는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질환을 말한

다2)
. 이것은 임상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들이 흔히 호소하

는 직업병으로 반복적 업무의 범주에 속하며 매우 섬세하

고 빠른 동작의 수행이 50% 이상의 근무시간을 차지한다. 

무리한 움직임, 잘못된 자세, 충분하지 못한 휴식, 반복적

인 동작 등과 함께 겹쳐지면 치과종사자에게 근골격계 질

환이 발생할 위험성은 매우 크다3)
.

치과위생사는 목을 숙이는 자세, 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리

는 자세, 팔이 올라간 자세 등으로 대부분의 예방치과진료

와 진료협조를 수행하며, 시술도구를 손에 쥐고 지속적인 

힘을 유지하는 작업이나 구강내 구조물의 처치를 위해 지

속적으로 손이나 손가락 등에 과도한 힘을 유지하는 업무 

등을 반복하기에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치과위생사

에서 중요한 직업관련 위험요인이다4)
.

Morse 등5)은 치과위생사와 치위생과 학생, 치과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목과 어깨의 근골격계 장애 연구에서 본인이 

느끼는 자각증상과 의사에게 진단된 목과 어깨 증상이 증

가되고 있으며, 특히 치과위생사의 72%가 목 굽힘에 통증

경험이 있었고, 35%가 어깨 통증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Hayes 등6)은 근골격계 장애는 치위생과 학생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근골격계 장애의 역학적 양상을 파

악하고, 다음 세대의 치과위생사들을 위해 직업적으로 발

생하는 건강 문제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예방적인 

전략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국내 선행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의 자각증상7-10) 및 인간

공학적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위험도를 파악한 연구는 있지

만11,12)
, 통증이 작업능력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에 관한 홍보와 교육,  예방관련 프

로그램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자

각증상을 신체 부위별로 좌우로 구분하여 작업관련 특성과

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자각증상의 통증 빈도, 통증 정도 

그리고 작업능력 지장 여부를 분석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알리며, 근무환경의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진료기관에

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50명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9일

부터 7월 3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를 시행한 후 응

답이 불분명하거나 사고경험이 있는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232부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문헌고찰7,8,12)을 통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개발

한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13)를 사용하여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 통증 빈도, 통증 정도, 작업능력 지장정

도 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 11문항, 근무환경 11문항

으로 구성하였고, 근골격계 증상 조사표의 신체부위는 목, 

어깨(좌, 우), 등상부, 상박(좌, 우), 등 하부, 전완(좌, 우) 손

목(좌, 우), 엉덩이, 대퇴부(좌, 우), 무릎(좌, 우), 종아리(좌, 

우), 발(좌, 우) 부위로 구성하였다. 통증 빈도는 없음, 지난

주 1~2회, 3~4회, 매일 한번, 매일 몇 회의 5점 척도, 통증 

정도는 가벼운 통증, 상당한 통증, 극심한 통증의 3점 척도, 

작업능력 지장정도는 전혀 없음, 경미한 지장, 실질적인 지

장의 3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2.3.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ver. 15.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무환경의 특

성, 작업관련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신체 부위별 근

골격계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에서 통증 빈도, 통증 정도 그

리고 작업능력 지장정도를 빈도와 백분율로 비교하였으며,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일반적 특성 및 근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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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work environment
Variables Category N %

Age(years) ≤25 80 34.5

26∼29 70 30.2

30∼34 49 21.1

35≤ 33 14.2

Marital status unmarried 168 72.4

married 64 27.6

Regular exercise Yes 68 29.3

(30min≤/week) No 164 70.7

Housework(hour/day) No 97 41.8

<1 75 32.3

1∼3 38 16.4

3≤ 22  9.5

Medical check-up Yes 133 57.3

No 99 42.7

Working career(years) 1∼2 61 26.3

3∼5 63 27.2

6∼9 45 19.4

10≤ 63 27.2

Night treatment Yes 143 61.6

No 89 38.4

Patient number(/day) ≤10 101 43.5

11∼20 80 34.5

21≤ 51 22.0

Standing work hours(/day) <3 39 16.8

3∼5 85 36.6

6∼8 94 40.5

9≤ 14 6.0

Regular rest Yes 73 31.5

No 159 68.5

Major job in work place Reception and consultation 28 12.1

Scaling and preventative work 25 10.8

Assistance of general treatment 141 60.8

Assistance of surgical operation 26 11.2

Assistance of orthodontics

treatment
12 5.2

Type of assistant care Almost sit down 73 31.5

Standing 159 68.5

Physical burden Not hard 95 40.9

Hard 104 44.8

Very difficult 33 14.2

Total 232 100.0

경과의 관련성을 Pearson's 상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3. 연구 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무환경
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5세 미만이 34.5%로 가장 높았고, 

결혼 여부는 미혼이 72.4%로 기혼 27.6% 보다 높았다. 규칙

적인 운동여부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70.7%, 일일 평균 

가사 노동시간은 거의 하지 않는다가 41.8%, 정기적 검진은  

받는다가 57.3%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근무 경력은 3∼5년과 

10년차 이상이 각각 27.2%, 야간진료 유무는 한다가 61.6%, 

일일 평균 진료환자 수는 10명 이하가 43.5%, 일일 서 있는 

총 시간은 6∼8시간이 40.5%, 정기적인 휴식유무는 없다가 

68.5%, 주된 업무는 일반진료협조가 60.8%로 가장 많았다. 

진료협조 시 서서 한다가 68.5%, 육체적 부담 정도는 힘들

다가 44.8%로 가장 많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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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by body segment

Variables
Yes No

Rank
N % N %

Neck 190 81.9 42 18.1 2

Shoulder (R) 198 85.3 34 14.7 1

Shoulder (L) 173 74.6 59 25.4 3

Upper Back 111 47.8 121 52.2 11

Upper Arm (R) 68 29.3 164 70.7 14

Upper Arm (L) 56 24.1 176 75.9 18

Lower Back 122 52.6 110 47.4 8

Forearm (R) 60 25.9 172 74.1 16

Forearm (L) 50 21.6 182 78.4 19

Wrist (R) 152 65.5 80 34.5 4

Wrist (L) 92 39.7 140 60.3 13

Hip/Buttocks 47 20.3 185 79.7 20

Thigh (R) 64 27.6 168 72.4 15

Thigh (L) 59 25.4 173 74.6 17

Knee (R) 124 53.4 108 46.6 6

Knee (L) 118 50.9 114 49.1 9

Lower Leg (R) 131 56.5 101 43.5 5

Lower Leg (L) 124 53.4 108 46.6 6

Foot (R) 112 48.3 120 51.7 10

Foot (L) 111 47.8 121 52.2 11

Table 3. Frequency of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by body segment                   Unit : N(%)

Variables
Frequency

1-2 times
last week

3-4 times
last week

Once 
every day 

Several times 
every day

Neck 81(42.6) 36(18.9) 26(13.7) 47(24.7)

Shoulder (R) 85(42.9) 41(20.7) 35(17.7) 37(18.7)

Shoulder (L) 71(41.0) 41(23.7) 27(15.6) 34(19.7)

Upper Back 61(55.0) 17(15.3) 19(17.1) 14(12.6)

Upper Arm (R) 40(58.8) 10(14.7) 10(14.7)  8(11.8)

Upper Arm (L) 29(51.8) 11(19.6)  8(14.3)  8(14.3)

Lower Back 48(39.3) 28(23.0) 25(20.5) 21(17.2)

Forearm (R) 29(48.3) 13(21.7)  9(15.0)  9(15.0)

Forearm (L) 20(40.0) 13(26.0) 11(22.0)  6(12.0)

Wrist (R) 84(55.3) 34(22.4) 16(10.5) 18(11.8)

Wrist (L) 48(52.2) 21(22.8) 11(12.0) 12(13.0)

Hip/Buttocks 26(55.3)  7(14.9)  8(17.0)  6(12.8)

Thigh (R) 36(56.3) 12(18.8)  9(14.1)  7(10.9)

Thigh (L) 34(57.6) 10(16.9)  8(13.6)  7(11.9)

Knee (R) 59(47.6) 34(27.4) 15(12.1) 16(12.9)

Knee (L) 60(50.8) 31(26.3) 13(11.0) 14(11.9)

Lower Leg (R) 53(40.5) 28(21.4) 29(22.1) 21(16.0)

Lower Leg (L) 48(38.7) 27(21.8) 29(23.4) 20(16.1)

Foot (R) 39(34.8) 25(22.3) 24(21.4) 24(21.4)

Foot (L) 39(35.1) 26(23.4) 22(19.8) 24(21.6)

3.2. 연구대상자의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

증상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은 오른쪽 어깨가 85.3%로 

가장 높았고, 목 81.9%, 왼쪽 어깨 74.6%, 오른쪽 손목 65.5%, 

오른쪽 종아리 5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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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verity of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by body segment                       Unit : N(%)

Variables
Severity

Light Moderate Severe
Neck 127(66.8) 54(28.4)  9(4.7)

Shoulder (R) 128(64.6) 61(30.8)  9(4.5)

Shoulder (L) 109(63.0) 56(32.4)  8(4.6)

Upper Back  83(74.8) 24(21.6)  4(3.6)

Upper Arm (R)  52(76.5) 14(20.6)  2(2.9)

Upper Arm (L)  41(73.2) 13(23.2)  2(3.6)

Lower Back  80(65.6) 37(30.3)  5(4.1)

Forearm (R)  46(76.7) 14(23.3) -

Forearm (L)  39(78.0) 11(22.0) -

Wrist (R) 102(67.1) 41(27.0)  9(5.9)

Wrist (L)  62(67.4) 24(26.1)  6(6.5)

Hip/Buttocks  31(66.0) 14(29.8)  2(4.3)

Thigh (R)  47(73.4) 14(21.9)  3(4.7)

Thigh (L)  46(78.0) 10(16.9)  3(5.1)

Knee (R)  77(62.1) 39(31.5)  8(6.5)

Knee (L)  78(66.1) 35(29.7)  5(4.2)

Lower Leg (R)  91(69.5) 31(23.7)  9(6.9)

Lower Leg (L)  85(68.5) 31(25.0)  8(6.5)

Foot (R)  73(65.2) 31(27.7)  8(7.1)

Foot (L)  74(66.7) 27(24.3) 10(9.0)

3.3. 연구대상자의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
증상의 통증 빈도, 통증 정도, 작업능력 

지장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통증 빈도에서는 ‘매일 몇 회’의 경

우 목이 24.7%로 제일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왼

쪽 발과 오른쪽 발 부위가 각각 21.6%, 21.4%, 왼쪽 어깨 

19.7%, 오른쪽 어깨 18.7%, 등 하부(요추부) 17.2% 등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통증 정도에서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왼쪽 

발이 9.0%로 제일 많으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왼쪽 어깨 32.4%, 오른쪽 무릎 31.5%, 오른쪽 어깨 30.8%, 

등 하부 30.3%, 엉덩이 29.8%, 왼쪽 무릎 29.7% 등의 순으로 

호소하고 있다<Table 4>. 

작업능력 지장 여부는 ‘실질적인 지장’을 호소하는 신체 

부위는 왼쪽 손목이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등 하부 

16.4%, 오른쪽 손목 15.8%, 왼쪽 어깨 15.0%, 목 14.2%, 왼쪽 

발 13.5%, 오른쪽 어깨 13.1%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3.4.연구대상자의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
증상과 일반적 특성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은 

목, 왼쪽 손목, 오른쪽 종아리와, 왼쪽 종아리, 왼쪽 발이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5), 결혼 여부는 목, 왼

쪽 발과 왼쪽 종아리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05). 규칙적인 운동은 왼쪽 대퇴부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p<.05), 정기검진도 왼쪽 전완, 왼쪽 발과 오

른쪽 발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Table 6>.

3.5. 연구대상자의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
증상과 근무환경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근무경력과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

은 오른쪽 종아리와 왼쪽 종아리, 오른·왼쪽 발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p<.05), 야간진료는 오른쪽 

어깨, 왼쪽 전완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p<.05). 일일 평균 진료환자 수는 왼쪽 어깨, 왼쪽 무릎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고(p<.01), 일일 서 있는 총 

시간은 왼쪽 어깨, 왼쪽 발과 오른․왼쪽 종아리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p<.05). 정기적인 휴식유무는 오른․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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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ork interference of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by body segment             Unit : N(%)

Variables
Interfere with your ability to work

Never Slightly Substantially 
Neck 53(27.9) 110(57.9) 27(14.2)

Shoulder (R) 57(28.8) 115(58.1) 26(13.1)

Shoulder (L) 54(31.2)  93(53.8) 26(15.0)

Upper Back 44(39.6)  60(54.1)   7(6.3)

Upper Arm (R) 31(45.6)  32(47.1)   5(7.4)

Upper Arm (L) 23(41.1)  29(51.8)   4(7.1)

Lower Back 38(31.1)  64(52.5) 20(16.4)

Forearm (R) 22(36.7)  33(55.0)   5(8.3)

Forearm (L) 23(46.0)  23(46.0)   4(8.0)

Wrist (R) 41(27.0)  87(57.2) 24(15.8)

Wrist (L) 29(31.5)  46(50.0) 17(18.5)

Hip/Buttocks 19(40.4)  26(55.3)   2(4.3)

Thigh (R) 30(46.9)  31(48.4)   3(4.7)

Thigh (L) 28(47.5)  29(49.2)   2(3.4)

Knee (R) 47(37.9)  68(54.8)   9(7.3)

Knee (L) 45(38.1)  64(54.2)   9(7.6)

Lower Leg (R) 56(42.7)  64(48.9)  11(8.4)

Lower Leg (L) 50(40.3)  63(50.8)  11(8.9)

Foot (R) 38(33.9)  62(55.4) 12(10.7)

Foot (L) 41(36.9)  55(49.5) 15(13.5)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Regularly-
exercise

Housework
Medical

check-up
Neck -.146 * -.136 * -.032 -.043 .021

Shoulder (R) .002 .010 .001 -.040 -.111

Shoulder (L) -.076 -.060 .015 -.049 -.057

Upper Back -.055 -.089 -.066 -.007 .063

Upper Arm (R) -.065 -.058 -.043 .023 .038

Upper Arm (L) -.081 -.123 -.013 .017 .022

Lower Back -.069 -.090 -.005 .008 -.001

Forearm (R) -.029 -.100 .013 .039 .068

Forearm (L) -.045 -.089 .015 .035 .141 **

Wrist (R) -.094 -.080 .011 -.039 .003

Wrist (L) -.150 * -.086 -.059 -.009 .102

Hip/Buttocks .020 -.023 .018 .066 .042

Thigh (R) -.006 -.014 .080 -.018 .052

Thigh (L) -.027 -.095 .137 * -.022 .036

Knee (R) -.014 -.043 .007 .062 -.016

Knee (L) -.080 -.088 -.065 -.003 .029

Lower Leg (R) -.147 * -.119 -.012 -.049 .090

Lower Leg (L) -.179 ** -.178 ** .007 -.053 .106

Foot (R) -.106 -.056 -.022 .029 .161 *

Foot (L) -.187 ** -.147 * .029 .010 .186 **

* p<.05, ** p<.01 

1) Age(0: ≤25, 1: 26∼29, 2: 30∼34, 3: 35≤), 2) Marital status(0: unmarried, 1: married), 3) Regular exercise(0: Yes, 1: No), 4) 

Housework(0: No, 1: <1, 2: 1∼3, 3: 3≤), 5) Medical check-up(0: Yes, 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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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between work environmental and musculoskeletal subjective symptoms 

Variables
Working
career

Night
treatment

Patient
number
(day)

Standing
work 
hours
(day)

Regular 
rest

Major job 
in work 
place

Physical 
burden

Neck -.108 -.043 .057 -.027 -.005 .088 .142 *

Shoulder (R) .012 -.149 * -.021 .017 .008 .096 .139 *

Shoulder (L) -.095 -.069 .181 ** .133 * -.055 .096 .132 *

Upper Back -.005 -.046 -.001 .034 .036 .035 .058

Upper Arm (R) -.035 .115 .093 .031 -.053 .051 .030

Upper Arm (L) -.075 .031 .091 .048 -.073 .101 .072

Lower Back -.036 -.121 .025 .025 .119 .112 .145 *

Forearm (R) -.038 -.122 -.026 -.017 .040 .125 .057

Forearm (L) -.061 -.133 * .037 .052 .062 .130 * .096

Wrist (R) -.056 -.006 -.014 -.037 .016 .128 .021

Wrist (L) -.128 -.023 .066 .022 -.020 .143 * .084

Hip/Buttocks .016 -.001 -.026 -.011 .111 .003 .197 **

Thigh (R) -.036 .029 -.027 -.022 .065 -.015 .057

Thigh (L) -.034 .028 -.042 .023 .097 -.012 .097

Knee (R) -.021 -.063 .119 -.004 .038 -.041 .226 **

Knee (L) -.075 -.058 .182 ** .019 .002 -.020 .218 **

Lower Leg (R) -.167 * -.058 .069 .180 ** .135 * .170 ** .264 **

Lower Leg (L) -.194 ** -.081 .052 .226 ** .131 * .170 ** .251 **

Foot (R) -.144 * -.106 .002 .093 .172 ** .146 * .236 **

Foot (L) -.238 ** -.099 .021 .149 * .110 .099 .207 **

* p<.05, ** p<.01

1) Working career(0: 1∼2, 1: 3∼5, 2: 6∼9, 3: 10≤), 2) Night treatment(0: Yes, 1: No), 3) Patient number(0: ≤10, 1: 11∼

20, 2: 21≤), 4) Standing work hours(0: <3, 1: 3∼5, 2: 6∼8, 3: 9≤), 5) Regular rest(0: Yes, 1: No), 6) Major job in work 

place(0: Reception and consultation, 1: Scaling and preventative work, 2: Assistance of general treatment, 3: Assistance of 

surgical operation, 4: Assistance of orthodontics treatment), 7) Physical burden(0: Not hard, 1: Hard, 2: Very difficult)

쪽 종아리와 오른쪽 발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

으며(p<.05), 병원에서 주된 업무는 왼쪽 전완, 왼쪽 손목, 

오른쪽 발과 오른·왼쪽 종아리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

다(p<.05). 육체적 부담은 목, 오른·왼쪽 어깨, 등 하부와 

엉덩이, 오른·왼쪽 무릎, 오른·왼쪽 종아리, 오른·왼쪽 

발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p<.05)<Table 7>.

4. 총괄 및 고안

근골격계 질환은 원인이 다양하고 불확실하며 초기에 알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으로 나타나 정

밀한 검사를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파악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진단 자체도 어려운 직업병의 일

종이다7)
. 특히, 치과위생사는 진료시술과 진료협조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허리를 구부리게 되고, 목을 많이 숙이고, 

팔이 올라가는 자세를 취하면서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

게 된다14)
. 이는 진료 협조 시 치과의사의 시술 자세에 따

라 치과위생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치과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부

적절한 자세는 근육에 정적인 힘을 가하게 되고, 동적인 움

직임이 있는 작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경추부 장애를 가져

올 확률이 높다15). 

Alexopoulos 등16)은 치과의사의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

에서 손/손목, 목, 어깨 부위 순이며, 물리적 부하변수로 진

동공구의 사용과 상지(손과 어깨)의 반복작업을 지적하였

다. 치과치료는 치과위생사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

중한 신체 부담을 주며 단순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무환경

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경험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통

증 빈도, 통증 정도, 통증으로 인한 작업능력 지장 정도를 

분석하고, 근무환경과 근골격계 자각증상 경험과의 관련성

을 조사하여 치과위생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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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 조사에서는 오른쪽 어깨 

85.3%로 가장 높았고, 목 81.9%, 왼쪽 어깨 74.6%, 오른쪽 

손목 65.5%, 오른·왼쪽 종아리가 각각 56.5%, 53.4%, 등하

부 52.6% 순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곽과 

장17)의 연구에서는 어깨, 허리, 목, 손목/손 등의 순이었고, 

이 등18)은 어깨, 다리/발, 허리, 목, 손/손목/손가락 순이었

으며, 김과 유12)는 어깨, 목, 손목/손가락, 허리, 다리 순으

로 자각증상 부위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치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김 등19)의 연구에서는 어깨, 하지(다

리, 무릎, 발), 요부(등, 허리), 목, 상지(팔, 손목, 손가락) 순

이었고,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최 등20)의 연구에서는 어깨

(우측), 목, 허리, 팔(상부, 우측), 손목(우측)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직종별 근골격계 

자각 증상 경험 부위의 순서에 차이는 있었지만 어깨, 목 

부위가 높게 나타나 진료 및 진료협조 시 목을 많이 숙이는 

잘못된 자세와 습관 등이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 생각된다.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통증 빈도에서는 매일 몇 회 느끼

는 부위가 목, 왼쪽 발, 오른쪽 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치과위생사 대상으로 한 

Akesson 등21)의 연구에서는 목과 어깨가 가장 높았고, 다음

이 손목/손, 등상부, 등하부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

과를 보였다. 이는 국외의 치과위생사는 대부분 스켈링 업

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손/손목의 통증을 많이 느끼지만 국

내 치과위생사는 진료협조 업무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통증 정도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왼쪽 발 9%, 

오른쪽 발 7.1%, 오른쪽 종아리 6.9%, 왼쪽 손목, 오른쪽 무

릎, 왼쪽 종아리 각각 6.5%로 순으로 빈도는 낮게 나타났으

며, 김과 유12)의 연구에서는 다리/발, 허리, 어깨 순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작업능력 지장 여부에서는 실질적인 지장을 호소하는 신

체부위는 왼쪽 손목, 등하부, 오른쪽 손목, 왼쪽어깨, 목 순으

로 조사되었고,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한 홍22)의 연구에서

도 오른쪽 손목, 등 하부, 왼쪽 손목, 목, 어깨 순으로 유사하

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기공사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도 업

무수행 관련 손목의 통증으로 업무지장 변수가 가장 큰 것으

로 보여진다.

일반적 특성과 근골격계 자각증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면 연령, 결혼, 운동, 정기검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연령에서는 목, 왼쪽 손목, 오른·왼쪽 종아

리, 왼쪽 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근골격계 자각 증상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 경험을 조사한 김 등19)

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어깨, 요부(등, 허리), 하지

(다리, 무릎, 발)에서 근골격계 자각증상 경험이 높게 나타

나 부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 결과와는 유

사하였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진료협조가 주된 업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결혼 여부에

서는 미혼일수록 목, 왼쪽 종아리, 왼쪽 발에서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근골격계 자각증

상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과 한23)의 연

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근골격계 질환 경험률이 높은 것

은 일치하였으나, 기혼인 경우 근골격계 증상 경험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규칙적인 운

동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

는 사람보다 왼쪽 대퇴부의 근골격계 자각증상 경험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기검진에서는 규칙적인 정기검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왼쪽 전완, 오른·왼쪽 발에 근골격

계 자각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

검진을 통한 건강관리가 근골격계 예방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근무환경과 근골격계 자각증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

과 근무경력, 야간진료, 일일 평균 진료환자 수, 일일 서 있

는 총 시간, 정기적 휴식유무, 주된 업무, 육체적 부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근무경력에서는 오른·

왼쪽 종아리, 오른·왼쪽 발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이 나타

나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자각증상이 높아 치과종사자 대상

으로 한 김 등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근무경력

이 짧을수록 주로 서서 이루어지는 진료협조가 주된 업무를 

차지하고 있어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야간진료 유무는 오른쪽 어깨와 왼쪽 전완에서 유

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고, 일일 평균 진료환자 수는 왼쪽 어

깨와 왼쪽 무릎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여, 야간진료를 

하고, 일일 평균 진료환자 수가 많을수록 자각증상이 높았

다. 이는 환자수가 많을수록 진료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

해 통증경험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일일 서 있는 총 시간

에서는 왼쪽 어깨, 오른·왼쪽 종아리, 왼쪽 발에서 서 있는 

시간이 길수록 자각증상이 높았다. 이는 김과 유12)의 연구

와 일치하였다. 정기적인 휴식유무에서는 오른·왼쪽 종아

리, 오른쪽 발, 주된 업무에서는 왼쪽 전완, 왼쪽 손목, 오

른·왼쪽 종아리, 오른쪽 발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는 환자 수가 많을수록 휴식시간이 거의 없고, 서 있는 시간

이 길어지기 때문에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된다. 육체적 부담에서는 육체적 부담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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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목, 오른·왼쪽 어깨, 등 하부, 엉덩이, 오른·왼쪽 

무릎, 오른·왼쪽 종아리, 오른·왼쪽 발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등18)
 연구에서도 신체적 부담감이 없는 군에 비

해 신체적 부담감이 있는 군에서 근골격계 증상 발현이 약 

1.3배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함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질환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작업관련 질환

임을 인식하고, 근무환경개선 및 진료 및 진료협조 시 올바

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환

자 진료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국가차원

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대책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조사한 것과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설문조사

하여 분석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며, 향후 의사의 검진에 의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근

골격계 질환 관련 요인에 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구시에 소

재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 및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치과

위생사 232명을 대상으로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은 오른

쪽 어깨가 198명(85.3%)으로 가장 높았고, 목 190명(81.9%), 

왼쪽 어깨 173명(74.6%), 오른쪽 손목 152명(65.5%), 오른쪽 

종아리 131명(56.5%) 순으로 조사되었다.

2. 근골격계 부위별 통증 빈도는 ‘매일 몇 회’의 경우 목이 

24.7%로 가장 높았고, 통증 정도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

하는 경우는 왼쪽 발이 9.0%로 가장 높았으며, 작업능력 지

장 여부는 ‘실질적인 지장’을 호소하는 신체 부위는 왼쪽 손

목이 18.5%로 가장 높았다.

3. 일반적 특성과 근골격계 자각증상은 연령, 결혼, 운동, 

정기검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p<.05). 

4. 근무환경과 근골격계 자각증상은 근무경력, 야간진료, 

일일 평균 진료환자 수, 일일 서 있는 총 시간, 정기적 휴식

유무, 주된 업무, 육체적 부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성을 보였다(p<.05). 

이상의 결과에서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잘못된 근무습관과 나쁜 자세에 관한 교육이

나 예방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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